
일본의 방적 사업 전략 - 급변하는 상류에  

새로운 방법으로 맞서 

2006년에 접어들면서 일본 경제 전체의 경기가 호전하자 상여(賞與)가 많

아지고 주가가 오르는 등 밝은 화제가 많아졌다. 섬유 업계의 시황도 지난 

겨울은 심한 추위로 점포에서는 방한 아이템을 중심으로 잘 팔렸다. 또한 작

년 여름도 쿨 비즈(cool biz)로 드레스 셔츠 등이 호조로 보였다. 이제까지 저

가격화와 수요가 신통치 않아 걱정스럽던 업계에 오랜만에 밝은 화제가 나

온 것 같다. 이와 같은 현상을 보면, 소재 메이커에게도 밝은 화제가 나옴직

한데, 현실은 그렇지도 않다. 3월기에 결산하는 기업에게는 제3/4분기 결산이 

발표되어 있는데, 섬유 사업은 일부를 빼고 대부분이 감수 결산으로 되어 있

다. 소재 메이커는 아직 경기 호전의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말도 있으

며, 오히려 시황이 더 냉엄해진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판매대에서 팔리는 

상황이 소재 메이커에게 피부로 시황을 느낄 수 있게 미치게 되려면 다음 

시즌이나 되어야 알 것 같다. 찬스의 시기인 만큼 개발과 생산 체제를 새로 

꾸미는 것의 중요성은 한층 더 커진다. 또한 변화가 빨라지고, 시장의 환경

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급

하다. 

 ◎ 생산 체제를 급변하는 시장에 맞춰 

방적이 가려는 방향은 상품을 더 빠르게 개발하고 다품종ㆍ소로트ㆍ단납

기에 대응, 제품 사업의 확대, 수출의 확대, 브랜드 활성화, 비의류의 용도 

개발 등이라 하겠다. 



다품종ㆍ소로트에 맞는 생산 체제의 구축은 이제까지도 추진해 왔는데, 시

장 환경이 예상보다도 빨리 변하고 있어, 새로운 생산 체제를 더 빨리 만들 

필요가 있다. 

2005년에는 소재 시장이 더 빠르게 줄어들었는데, 일본 방협 회원사의 면

사 생산량은 39만 1,221곤으로 전년보다 7.7%가 줄었고, 면사 수입이 40만 

1,928곤으로 전년보다도 12.3% 줄었다. 면사 인도(引渡) 수량은 77만 5,372곤

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21.4% 줄었다. 만약 시장에서의 제품 소비량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이 감소분과 비슷한 숫자만큼 해외 생산 거점의 활용이 늘

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정번(定番)에 가까운 대로트의 상재(商材)로부터 옮긴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일본 내에서는 소로트화가 더욱 추진된다. 

또한 다품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상품 개발로 품종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

으며, 개발ㆍ시작(試作)을 위한 체제를 만드는 것도 과제가 된다. 뿐만 아니

라 각 단계에서 재고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고 있어, 이들을 단납기 처리하는 

방법을 만드는 것은 불가결하다. 

닛신보는 2006년 11월에 도야마 공장을 달고 시마다, 후지에다의 두 공장

을 줄여, 정방기 11만 4,400추, 직기 320대를 축소한다. 그 배경에 대하여는 

해외에서 방적된 실의 품질이 좋아져, 80수 쌍사, 100수 쌍사도 근접해 왔다

는 점을 밝힌다. 

또한 일본 내에서의 소로트화가 빨라지고 있어 이제까지는 5곤의 주문을 

받을 수 있는 공장 설계가 아니었다. 소로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

는데, 예상 이상으로 빨리 로트가 작아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설비를 다시 

편성한 후로는 소로트 다품종 생산이 주가 되어, 거의 100%를 이와 같은 체



제로 만들 생각이다. 

 또한 쓰즈키보도 대량 생산형에서 벗어나 소로트ㆍ다품종 생산 체제로 바

꾸고자 설비 투자와 종업원의 의식 개혁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기 위한 전제

로서 상품 개발도 각 공장에서 시험 생산의 설비를 빨리 갖추도록 하고 있

다. 

상품 개발이 중요시되는 것은 중국 현지 기업과의 차별화가 전국에 필요

하므로, 해외 생산 거점에서도 같은 경향이 보인다. 타이나 인도네시아에서

도 개발과 품질을 중요시한 설비를 투자하고 있는 구라보 등에서도 해외 생

산 거점의 체제를 정비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 제품 사업과 수출을 적극 추진 

제품 사업은 어느 기업이나 모두 확대하려 하고 있다. 실에서 텍스타일로, 

텍스타일에서 제품으로 부가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분야로 밀고 가려는 경향

이며, 이에 따라 해외 봉제 거점을 서둘러 정비하고 있다. 

닛신보는 제품 사업을 2005년에 만든 어패럴 팀이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

니라, 셔츠는 자회사인 Choya, 나이가이 셔츠가 추진하고 캐주얼 분야의 데

님은 오션 링크(ocean link)의 기능을 살려 추진하고 있다. 

구라보는 유니폼의 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타이에서 생산한 원단을 미얀마

에서 봉제하는 미얀마 오퍼레이션을 내년에 확대할 것이다. 

다이와보 노이는 2007년부터 시작되는 새 중기 계획에서 제품 사업을 확

대하려는 방침을 내놓고 있어 해외 생산 거점을 더욱 활용하며, 여러 카테고

리를 늘려 나갈 것이다. 현재는 생산하고 있는 실의 40%를 제품으로 판매하

고 있는데, 중기 계획의 최종 년도에는 75%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 외에 시키보는 연결 베이스로 제품 사업 비율을 50%로 끌어 올리려 하

고 있고, 오미겐시(近江絹絲)는 2006년 1월에 설립한 중국 현지 법인을 활용

하여 봉제 거점을 정비하고 있으며, 쓰즈키보도 중국 봉제로 제품 사업을 시

작하는 등, 각사가 제품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미 해외 봉제가 큰 흐름이 되고 있는데, 봉제하는 현지에서 소요되는 소

재를 조달하려는 경향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일본에서 실이나 텍스타일의 수

요를 줄이고 있는데, 새로운 시장을 찾아 수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커지

고 있다. 구라보, 닛신보, 후지보 텍스타일, 다이와보 노이와 같은 많은 기업

이 수출을 확대하려는 방침을 밝히고 있으며, 구미 시장으로 수출을 늘리려 

조직을 짜는데 힘쓰고 있다. 

또한 제품 사업을 확대하는 것과 연결시켜, 제품으로서 구미로 수출하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 구라보는 2007년에 케주얼 웨어로 타이제 원단을 중

국에서 봉제하는 방안을 만들고 있다. 또한 다이와보 노이도 인도네시아에서 

봉제한 트렁크스나 셔츠 생산을 2교대제로 만들어 미국으로 판매하려는 구

상도 갖고 있다. 

또한 요즘 수년 동안에 중국을 생산 거점으로만 보지 않고, 소비 시장으로 

보고 판매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세계의 봉제 중심지에서 실이나 텍스타일

을 판매하려는 움직임은 ‘인터 텍스타일 상하이’와 같은 전시회에의 출품이

나 현지 법인 사무소의 개설과 같은 움직임에 나타나 있다. 

이 뿐 아니라 제품 사업의 생산 거점을 정비하고자 중국으로 생산 시설을 

옮기고 확대하는 것을 보더라도, 중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활발

해 질 것으로 보인다. ♣ 


